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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의 의의



토스 오픈뱅킹 실적

19년 12월 오픈뱅킹 도입 이후, 

오픈뱅킹 출금 서비스 이용 비율 지속 증가

19.12월 24.7% >  20.1Q 83.4% >  20.2Q 84.6% (농협 제외)



토스 오픈뱅킹 실적

5월 말 카카오뱅크 조회 서비스 오픈 이후, 조회 건수 급 성장

잔액조회 : 5월 40만건 >  6월 1,800만건

거래내역조회 : 5월 4만건 >  6월 90만건



오픈뱅킹의 의의

이용기관 증대5월 말 카카오뱅크 조회 서비스 오픈 이후, 조회 건수 급 성장

19. 12. 18 이전 24개 이용기관이 현재 67개로 확대됨

수수료 절감

신규 진입 사업자의 경우 1/10,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1/3 수준의 절감

고객 편의성

다양한 앱에서 고객들의 본인의 계좌를 등록해서 송금/조회 가능하게 됨



오픈뱅킹 발전 방향과 제언



오픈뱅킹 발전 방향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오픈파이낸스

오픈뱅킹 완성도 제고

어카운트인포 데이터 개방

간편결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

개방

혁신 경쟁

오픈뱅킹



오픈뱅킹 완성도 제고

지역농·축협 등 제2금융권 참가확대

지역농·축협 계좌수는 전체 은행계좌의 1/6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참가 희망

*지역농축협 고객은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해서 오픈뱅킹 우회 이용 가능하고, 지역조합의 합의 이유로 소극적

그 외 상호금융,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도 연내 오픈뱅킹 참여 필요



오픈뱅킹 완성도 제고

19년 12월 오픈뱅킹 런칭 시 이체 수수료는 1/10로 인하

입금이체 수수료는 펌뱅킹 대비 현재도 높은 수준

※ 펌뱅킹 협약조건에 따라 입금이체 수수료 0원~10원에 이용 중

조회 API 수수료가 높아 핀테크 기업 사용률 저조 (주로 은행권에서 이용)

※ 카카오뱅크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에 이용 (주로 PFM 서비스用)

※ 마이페이먼트 도입 시점, 지급지시 API 관련 가격 위와 별개로 별도 논의 필요

조회 수수료 또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 인하 필요

업무

구분
현행 비용

기본비용 (대
형)

경감비용 (중
소형)

조회

잔액조회 10원 10원 5원

거래내역조회 50원 30원 20원

계좌실명조회 100원 50원 30원

송금인정보조회 300원 50원 30원

이체
출금이체 500원 50원 30원

입금이체 400원 40 20원

※ 경감비용 적용기준: (이체) 월 거래금액 100억원↓ & (조회) 월 거래건수 10만건↓

조회 API 수수료 합리화



오픈뱅킹 활용 데이터 개방

오픈뱅킹
계좌정보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카드정보

카드정보, 포인트
대출정보 보험정보

여수신 카드 금투

고객의 전체 금융

‘요약정보’ 조회

(금융기관별)

계좌 상세내역 조회

(금융기관별)

카드 상세내역 조회

(금융기관별)

증권 상세내역 조회

“나의 숨은 OO찾기”

마이데이터

“가입 상품 자세히 보기”

금융권 어카운트 인포 [요약 정보]와 핀테크 정보 등 포괄적인 데이터 개방 필요



간편결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

페이인포 (자동이체정보) 핀테크 개방

1. 자동이체정보 간편관리

2. 계좌이동제 활성화

3. 종합지급결제업 시너지

핀테크와 금융기관의 경쟁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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